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셔틀

버스 운행을 축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쇄 닫기

코로나19로 파주DMZ평화관광 하루 10회
→4회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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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혁 기자

재개된 파주 안보관광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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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재개한 파주 DMZ평화관광 셔틀버스는 하루 10회, 1회 투어 인원 20명

으로 제한하고 단체관광은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해왔다.

당시 시는 관광 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

동 점검 및 예방조치를 마쳤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매표-이동-관람 등 관광객의 모든 동선에 발열 체크를 

비롯한 2∼3중의 대인 방역을 거치도록 했다. 

파주시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를 위해 20일부터 해당 셔틀버스 운행을 

하루 4회로 축소한다. 

최종환 시장은 "제3땅굴 방문 전·후 내부소독 실시와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로 관광객

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DMZ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 문의는 내용은 임진각 매표소(☎031-954-0303) 또는 파주시 관광사업소(☎031-

940-8523)로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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